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1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2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3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월 17일(금) 기도 담당 : 정준섭 집사

2020년 1월 16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303장 ································ 다  함  께

기       도 ·············································································· 이송기 집사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6:9~13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438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주기도문 강해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1월 15일(수) 마 6:9~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월 16일(목) 마 6:9~13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월 16일(목)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신선한 공기를 허

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새문안교회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원하옵기는 저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를 뛰어넘

어, 존귀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부에 꿈

틀거리고 있는 악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

는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살전 5:22). 더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

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롬 12:21).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에 지난 133년 동안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에벤에셀 여

기까지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

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거룩한 본을 보이며, 세상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히 풍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합력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

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 하시사, 섬김 속에 늘 기쁨이 넘쳐나

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으로 저들의 삶에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치·경제·문화·외교·국방의 어려움

을 주님 친히 도우시사 회복시켜 주시며, 북녘의 지하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